
울진에서 봉화 영주로 이어진 36번 국도는 낙동정맥을 가로 지

르는 산간도로이다. 국도라곤 하지만, 10여년 전에야 겨우 포장된

산중도로이다. 불영사주차장에내려일주문을지나면왕피천의지

류인 불영천이 맑게 흐르고 있다. 개체수는 많지 않으나, 예전에는

불영천에도 왕피천의 연어들이 오르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아래쪽

여러개의보에막혀서연어가불영사까지는못오르고있다. 

■불영천

불영천의 발원지는 강원도 삼척과 경계를 이루는 삿갓봉(1119미

터)이다. 고산준령의 융기와 침식으로 인해 상류에서부터 심한 감

입곡류(嵌入曲流)를 이루면서 내려와 불영사를 태극으로 한바퀴

감싸돈 후 하류로 내려가 왕피천 본류와 만난다. 불영천에는 서해

로 흐르는 서계(西界)의 하천에 서식하는 어종들도 보인다. 이는 사

람들 손에 의해 낙동정맥을 넘어왔다기보다 지질시대에 하천 유로

의변경때문인것으로학자들은보고있다. 

■불영천의꺽지

불영사 아래위로는 비교적 맑은 물을 좋아하는 버들개, 꺽지, 돌

고기, 자가사리, 동사리등이나타나고, 불영사에서8킬로미터아래

에 있는 주천대 지역에서는 갈겨니, 피라미, 왕종개, 몰개, 밀어, 미

유기, 쏘가리, 모래무지등이나타난다. 

꺽지는 한국특산종으로 유속이 빠르지 않는 곳에 산다. 길이 30

센티 정도에 모양은 붕어처럼 납작하다. 몸의 바탕은 회갈색으로

얼룩져 있으며, 몸색깔을 자주 바꿔‘물속의 카멜레온’이라는 별명

을가지고있다. 꺽지는매우공격적인육식성어종으로‘물속의표

범’이라할만하다. 그러나1급수에사는산천어는아직불영천에서

관찰된 바가 없다. 냉수어종인 산천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은 불영

천의수온이강원도심산계곡만큼은차지않기때문이다. 

■불영교네발나비

불영천 위로 불영교 다리가 그림 좋게 걸려 있다. 2002년 가을,

매미 태풍 때 유실되고 다시 지은 것이다. 두께가 한 자나 되는 시

멘트상판이2백미터정도나떠내려갔다. 

불영교를 건너면 햇살 좋은 숲길이다. 네발나비가 미동도 없이

오수를 즐기고 있다. 네발나비의 날개는 겉과 안의 무늬가 다르다.

그래서날개를폈을때와접었을때의무늬가전혀다르다. 

■산국(山菊) 

길섶과 숲속에는 산국, 고마리, 거북꼬리, 여뀌, 미역취, 마타리,

기름나물, 꼭두서니, 며느리밥풀, 참취, 닭의장풀, 노루오줌풀, 큰까

치수영, 기름나물, 억새, 달맞이꽃, 개망초, 사위질빵 등이 보인다.

산국은 햇볕을 좋아하는 노란색 들국화다. 감국보다 꽃의 크기는

좀작지만, 가지끝에한데어울려피면탐스럽다. 

■금강송

목본류로는 몇 종류의 참나무를 비롯해 밤나무, 산벚나무, 왕버

들, 오리나무, 쪽동백, 단풍, 산초나무, 붉나무, 산수국, 국수나무 등

이 잡목숲을 이루고 있다. 아까시나무도 몇 그루 들어와 있다. 그런

가운데 아름드리 금강송들이 장정들처럼 여기저기 군락을 이루고

있다. 불영천건너산기슭에도금강송들이그득하다. 

울진-봉화-삼척을 잇는 지역의 금강송은 우리나라 소나무 가

운데 질이 가장 뛰어나다. 일제 때 봉화 춘양역에서 이 금강송들을

많이 실어냈다. ‘춘양목’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은 것이다. 불영

사가있는천축산을비롯해휴양림이있는통고산, 천연보호림지역

으로지정된소광리주변에금강송원시림들이남아있다. 

■사라진굴참나무

숲길가에 고사(枯死)한 굴참나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 157호로 지정될 당시 높이가 무려 35미터, 둘

레가 6.2미터였다고 한다. 의상대사가 불영사를 창건하면서 심었

다는전설을사실적으로뒷받침해주고있다. 

의상대사가 불영사를 창건한 것은 진덕여왕 때인 651년. 당나라

로 유학을 떠나기 훨씬 전인, 20대 청년시절이다. <불영사기(佛影

寺記)>에 따르면, 경주를 떠나 바닷길을 따라 운수행각을 하던 중,

서역의 천축산과 같은 산이 있어 들어갔더니 마침 연못에 부처님

형상이비쳐절을지었다고전한다. 

■ 영지

전설의 불영지(佛影池)는 주변의 지형지세를 보아 창건 이전부

터 있었던 연못임에 분명하다. 불영사는 크고 작은 암봉들이 함지

박 모양으로 절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주위의 산에서 내

려오는 수기(水氣)가 영지에 한데 모이도록 되어 있다. 영지는 연지

(�池)와 달리 자연성이 우선된다. 주위 지형지세를 닮아 가장자리

가곡선을이루고있다.  

불영지에는 오른쪽 능선 위의 부처바위를 투영한다. 가을바람이

시샘을 해서 그림자가 출렁인다. 불영지는 화마(火魔)를 내쫓는 거

대한 벽사의‘드무’이다. 드무는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다. 화마

가 절 안으로 들어올 때, 드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 도

망간다는속설이있다. 

■대웅보전돌거북

불영사의 전각들은 영지를 앞에 두고 방사선 형태로 앉아있다.

그래서 불영지를 화심(花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웅보전 석축

아래에 머리와 어깨 부분만 드러낸 돌거북 두 마리가 있다. 마치 대

웅전을 등에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지관(地官)들의 이야기를 들

으면, 대웅보전이 앉은 형국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동해 용왕의 화

신인거북을받쳐두지않으면물에가라앉는다는것이다. 

■대웅보전뒤금강송

석탑 앞에 서면 대웅보전 뒤로 금강송들이 건장하게 병풍을 치

고 있다. 금강송은 절을 둘러싼 암봉과 기슭에 울타리처럼 그득하

다. 이곳사람들은금강송줄기가위로올라갈수록붉다고해서‘붉

대솔’이라고부른다.  

이곳 금강송은 솔잎흑파리의 공격을 받아 얼마 전에 수간주사

(樹幹注射)를 맞았다. 솔잎혹파리 애벌레의 공격을 받으면 솔잎이

누렇게변하기때문에멀리서도쉽게알아낼수있다. 

■싸리버섯

칠성각 옆으로 난 숲길은 부처바위로 오르는 길이다. 굴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류들 사이로 잣나무, 엄나무,

개옻나무, 산초나무, 쪽동백, 생강나무, 물푸레나무, 철쭉, 조록싸

리, 청미래덩굴, 댕댕이덩굴등이활엽수림을이루고있다. 

불영지에 그림자를 나툰 부처바위 뒤쪽 활엽수림에는 싸리버섯

들이 군락을 이루며 탐스럽게 돋아나있다. 싸리버섯은 잔가지들이

많아서 산호 모양을 하고 있다. 자실체의 조직은 흰색에 가깝고, 분

지의 끝부분은 연한 담홍색이다. 맛과 향기가 좋아 옛 스님들은 국

이나된장국에넣어즐겨먹었다. 

의상대로 이어지는 숲에는 이끼와 일엽초가 다양하게 자라고 있

다. 참나무엔 벌써 벌레혹이 달렸다. 그 안에는 겨울을 날 곤충 애

벌레들이 들어있다. 불영사 일대 금강송은 불영천 상류를 따라 천

축산과통고산, 소광리일대까지드넓게퍼져있다.

■천축에부는바람

능선의 솔숲길은 천축선원(天竺禪院) 뒤쪽으로 이어져 있다. 가

끔 선방 스님들이 솔숲으로 산책을 나온다. 솔숲은 바람소리부터

다르다. 잡목림에서 나는 부시럭거림이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

은솔바람소리를‘송뢰’라고칭송했다. 

거기서 계곡 쪽으로 돌아가면 또 별천지이다. 마치 거대한 용이

몸을 뒤틀며 지나간 듯이 계곡 화강암반들이 길게 움푹 패여 곳곳

에 소와 작은 폭포들을 연출하고 있다. 여울을 만들며 구비 돌아온

물소리가 쏟아지는 벽력같다. 선(禪)이 달리 있는가. 옛 조사들은

바위에걸터앉아물소리로삼매에든다했거니…. 

소리는 밖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가 있다. 처음에는 밖의 소리에

주목하다가 다음에는 내면의 소리에 들어가고 결국 마지막에는 듣

는 성품마저 공(空)하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법이 곧 능엄선(楞嚴禪)

이근원통(二根圓通)이다. 천길 벼랑 위로는 금강송들이 바위틈을

비집고 저마다 화두를 들고 백척간두에 서 있다. 불영산수화가 바

로이것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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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과 전각들의 조화 자연미의 극치…곤충∙식물이 모두‘귀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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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천축산 불영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찬이슬이 맺힌다는 한로가 엊그제. 옛 사람들은 한로 무렵을 가리켜
‘산에 들에 노란 국화가 피고,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드는 절
기’라고 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茱萸) 열매를 꽂으면
몸의 액을 털어낸다고도 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솟은 천축산에도
바야흐로 노란 산국(山菊)이 피고, 불영사에도 수유가 빨갛게 익어가
고있을것이다.

대웅보전뒤금강송.

불영교건너편숲속의네발나비. 불영계곡. 불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및 리셉션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 및 리셉션
대구불교방송이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개국8주년을 맞아 BBS 애청자들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좋은 인연의 자리가 되시기길 바랍니다.

※ 1부 음악회에 이어 2부 립셉션에서 대구BBS 2대, 3대 사장의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 일 시 : 2004. 11. 8(월) 오후 7시 ■ 장 소 :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망우공원 內) 

■ 주 최 :    

■ 문 의 : 대구불교방송 053)427-5114  

공 연 장 053)951-3300

※공연시작 10분전 까지 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 초청가수 : 김종환(사랑을 위하여, 백년의 약속, 꿈을 향하여)

- 출 연 : 대구불교방송예술단(교향악단, 중창단), 로사가야금 앙상블, 박수관 명창, 플룻 서연스님, 바리톤 임경섭

금강대학교, 금복주, 대구은행, (주)대산금속, 동국대의료원, 동국대학교, 룸비니여행사. 불티나통상, 삼영불교, 신세계진단방사선과, 심원한정식, 위덕대학교, 정안화섬, 
(주)신일, 지산치과, 경북관광개발공사, 대구시청, 화선금사, KT&G, POSCO (가나다 순)

▲ 오시는길


